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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이변으로 가격 변동이 커짐에 따라 여름철 배추가

격은 매년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여름에 생산되는 고랭지 무와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로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에서 재배된

다. 대부분 산악 경사지에 위치해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해에 취약하기 때

문에 가격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최근 10여 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주기적인 가격파동

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련 대책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생산 및 유통 관련 정

책들이었다. 관련 연구들 또한 계약재배, 직거래 방안 등 생산 및 유통부문

을 주로 다루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초점에서 벗어나 재배면적 감소의 요인을 

생산 및 수요, 대외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가 농업관측사업과 국내 배추, 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

고,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널

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4.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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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재배면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고랭지 배추와 

무의 면적 감소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 요인별로 얼마나 재배면

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1990년대에는 정체 내지 소폭 증가 추세였

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 남부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강원지역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 요인을 기상이변, 수익성 변화, 김치 수입 증

가, 수급정책 변화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상 이변이 고랭지 채소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2010년을 제외하고 고랭지 채소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많지 않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고 단수의 급

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기온상승 역시 고랭지 배추 재배가 불가능할 만큼 

상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기온이 일정 부분 상승해도 배추 재

배에 큰 영향이 없었던 반면, 강원보다 온도 자체가 높았던 남부지역은 기

온이 상승하면서 배추의 상품성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남부지역의 농가

수취단가와 배추의 시장경쟁력이 강원지역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남부지역 중심의 재배면적 급감이 전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연결

되었다. 고랭지 무 역시 상품성 악화로 인한 남부지역 재배면적 감소와 강

원도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고랭지 채소의 경영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도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이후 소득률 저하와 재배면적 감소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평균 70% 수준 내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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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2000년 이후 평균 59% 내외로 낮아져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타 작목과 고랭지 채소의 상대 수익성 변화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

적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이다. 완전고랭지의 경우 해발 특성상 큰 면적 변동

이 없었던 반면 준고랭지 위주의 품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준고랭지에서는 두류와 토마토, 파, 과실, 오이 등의 재배면적이 증

가한 반면, 서류, 배추, 고추, 특용작물 등의 재배면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랭지 재배지역에서는 강원과 달리 시설채소보다 사과, 포

도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고랭지 지역의 품목 간 재배면적 이동 요인은 해당 품목들의 조수입 변화

를 통해 상대 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수요환경의 변화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

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고, 수요의 변동 또한 배추 

및 무의 가격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랭지 무의 수요는 가격이나 소

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수요감소가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랭지 채소는 재배특성상 포전거래 등을 통한 투기적 재배

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가격변동성이 작아졌다. 따라서 정부의 수급안정정책 

또한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원지역 준고

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과거에 비해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재배면적이 일정 정도 감소한 후 전체 고랭

지 재배면적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랭지 무는 남부지역의 재배가 거

의 사라졌고 강원지역은 최근 정체 내지 재배면적이 다소 늘고 있어 향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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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and Prospects of Changes in Highland 
Vegetable Acreag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that cause the rapid decline of 
acreage of highland Chinese cabbage and radish in the last decade and to 
estimate the effect of each factor on acreage decreased.

The acreage of highland Chinese cabbage and radish was maintained 
or slightly increased in the 1990s, but in the 2000s, it has decreased very 
quickly. Therefore, the highland vegetable acreage in the Southern region 
almost disappeared, and the remaining highland vegetable acreage is 
centralized on Gangwon.

We investigate climate change, profitability change, increasing Kimchi 
import, supply policy change etc.

First, we examine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vegetable yields 
and acreage in highland. Except 2010, there was no wild fluctuation in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and the temperature did not rise as much 
as the cultivation is not possible. However, in southern regions with higher 
temperature, a rise in temperature aggravated the salability of Chinese 
cabbage, while the increased temperatur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ultivation of Chinese cabbage. Hence, a unit price was declined and 
southern regions became less competitive for highland Chinese cabbage 
cultivation than Gangwon. The plunged cultivation area in southern regions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the total cultivation area of highland Chinese 
cabbage.

Second, we find out that the increase in operating costs and the 
worsened profitability are significant factors causing the cultivation area 
decrease in highland. This study shows that since 2000, there is high 
correlation within the profit loss and the acreage decrease.

Third, a change in the relative profitability of highland vegetables to 
other crops is another factor. In case of the highland area, due to the 
limitation of high altitude there was no wild fluctuation in acreage. 
However, in the semi-highland regions, there was a crop switch. We infer 
that crop switches in highland resulted from changes in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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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through a change in gross revenue.
Fourth, we consider a change in demand of highland vegetables. The 

demand for highland Chinese cabbage is relatively consistent and changes 
in demand result from price fluctuations of Chinese cabbage and radish.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 prices and income level, the demand 
for highland radish is constantly decreasing.

Finally,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a cultivation on speculation is 
the major proportion of highland cultivation. Governmental policies for 
stable supply and prices make price variation less vulnerable.

We expect that the highland Chinese cabbage acreage will be able to 
increase temporarily but will keep declining for a while. However, most of 
the decrease will be from the semi-highland in Gangwon, so the rate of 
decrease will be slowed and after all, the acreage will be maintained. 

Researchers: Kim Tae-hun; Park Ji-yun; Park Young-gu
Research period: 2013. 9. 15. ~ 2014. 1. 31.
E-mail address: taehu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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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고랭지 무와 배추는 수급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대표적 품목들이다. 작물

생육 특성으로 인해 재배지역이 한정되고 기상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진폭이 매우 크다.  

- 고랭지 무와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로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에서 재배된다. 대부분 산악 경사지에 위치해 집중

호우와 같은 기상재해에 취약하다. 

○고랭지 배추의 재배면적은 2001년 10,234ha에서 2012년 5,495ha로 급감

하였다. 고랭지 무 재배면적은 동 기간에 4,017ha에서 2,552ha로 감소하

였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강원도 이외 고랭지 지역의 무와 배추 재배면적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전체 고랭지 무 재배면적 중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1.0%에서 2012년 96.2%로 늘어났으며 배추의 경우 동 

기간에 71.1%에서 87.2%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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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배면적이 최근 10여 년간 절반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 변동

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작물생육과 재배지의 특성상 

기상변화에 민감하고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여 고랭지 무

와 배추의 소득은 불안정해지고 투기작물화되었다. 

○주기적인 가격파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련 대책들이 반복

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추

어진 생산 및 유통 관련 정책들이었다. 관련 연구들 또한 계약재배, 직거

래 방안 등 생산 및 유통부문을 주로 다루어 왔다.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책 효과는 불

확실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의 감소 요인

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초점에서 벗어나 재배면적 감소의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살

펴보고 각 요인별로 얼마나 재배면적 감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랭지 무와 배추의 감소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

고 각 요인별 변동을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랭지 채소 면적의 변동을 

전망하는 데 있다.

1.2. 선행연구 검토

○이영길 외(2013)는 고랭지 무·배추 수급 동향, 유통구조, 김치산업 등을 

분석하여 강원도 고랭지 무·배추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유통구조개선, 연관산업화, 대체작목 개발과 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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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화를 제시하였다.

○이향미 외(2012)는 정선군 고랭지 채소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의 경

영구조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경영존속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임차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에서 위탁영농은 

없었으며 산지유통인과 계약재배가 70%, 농협과 계약이 25%로 나타났다.

○김기덕 외(2011)는 고랭지 배추 생산단계별 기술수준 평가, 생산기반관

리 실태 분석, 유통단계별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안정생산을 위한 개선

대책, 거래의 투명성 제고방안, 물류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안재훈 외(2008)의 연구에서는 7~8월 평균기온이 23도가 넘어서면 수량

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고랭

지 배추 안정재배지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용광(2006)은 강원도 고랭지 농가 조사를 통해 고랭지 농업의 환경부

하실태와 농가의식을 분석하였으며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측면

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김명기 외(2004)는 고랭지 배추 주산지 중 정선군 남면 무릉리 27호 농가

를 조사하여 계약재배사업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발전방안으로서 시장기

능 상시 대비책 보완, 성실계약 이행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농협

을 중심으로 한 생산농가의 조직화와 마케팅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고랭지 채소 관련 연구들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과 유

통개선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의 영향, 

토양침식과 환경문제를 다루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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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이 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 향후에

도 고랭지 채소 생산기반 유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 및 유통개선

방안 연구와 달리 고랭지 채소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3. 연구내용과 범위

○고랭지 배추·무 수급 및 가격 동향

- 면적, 단수 등 생산 동향

- 수출입 동향

- 가격변화 추이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 기후변화

· 이상기후에 인한 작황변화

- 수익성 변화

· 경영비 변동

· 자체 수익성 악화

· 타작물 수익성 증가에 따른 재배 감소   

○수요 측면 여건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 식생활 변화 패턴 변화

· 1인당 무, 배추 소비량 추계    

- 가공, 저장 기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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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 신선, 김치 수입

- 정책변화

○요인별 기여도 분석

- 각 요인별 면적 변화의 기여도 분석

○향후 전망과 시사점 도출

- 각 요인별 변화에 따른 고랭지 채소 변동 전망

- 시사점 도출

○분석 대상 품목의 범위는 고랭지 채소 중 사회적 이슈가 되고 비중이 높

은 무와 배추로 한정하였다. 

○고랭지 무·배추 가격이나 수입 배추와의 경합시기를 고랭지 무와 배추의 

소비 유통시기인 7월에서 11월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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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고랭지 채소 생육 특징과 재배 동향

2.1. 생육 특징

2.1.1. 배추

○배추의 육묘적온은 20∼25℃, 생육적온은 15∼20℃, 결구적온은 15∼16℃

이며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이다. 생육 초기에는 고온에 

잘 견디는 편이나, 결구기에는 내고온성이 약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배추의 생육기간1은 정식으로부터 대략 60∼90일 정도이다. 강원도가 주

산지인 고랭지 배추는 해발 400m 내외인 준고랭지, 600m 이상의 완전 

고랭지로 구분되며, 정식은 6∼7월, 수확은 8~10월까지 이루어진다.

1 배추의 생육 주기가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여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최근의 
자료로 생육주기를 갱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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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배추 생육주기와 주산 시·군

구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주요 재배지역

준고랭지 5월 하∼7월 상 6월 중∼7월 하 7월 하∼9월 하

횡성, 영월, 

홍천, 정선, 

평창

완전고랭지 6월 상∼6월 중 6월 하∼7월 중 9월 상∼10월 중

태백, 삼척, 

강릉, 

평창(대관령)

자료: 농촌진흥청.

○고랭지 배추 정식은 5월 준고랭지 배추부터 시작하며 정식 후 45일 내외

인 6월 중순부터 결구가 시작되며 크기가 비대해지면서 수확이 시작된다.

○고랭지 배추는 기상 영향이 가장 큰 작형으로 정식기 가뭄과 생육기에 

장마 및 태풍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습해와 병충해에 매우 취약한 편이

며, 태풍과 집중 호우가 발생할 경우, 생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포전 자체

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다.

그림 2-1.  고랭지 배추 생육과정

자료: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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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배추 기상재해 및 예상 문제점

자료: 농촌진흥청.

2.1.2. 무

○고랭지 무의 발아적온은 15∼30℃, 생육적온은 20℃이며 15℃ 이하에서 

꽃눈 분화가 시작되고 지나치게 온도가 높을 경우는 추대(꽃대)가 발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의 생육기간도 배추와 비슷하여 파종으로부터 대략 60∼90일 정도이

다. 무는 파종 이후 정식하는 배추와 달리 바로 포전에 파종한다.

○고랭지 무는 배추와 마찬가지로 해발 400m 내외인 준고랭지, 600m 이상

의 완전고랭지 무로 구분되며, 파종은 5∼7월, 수확은 8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진다.

○고랭지 무는 장마와 폭우, 폭염 등에 따라 파종지연, 바이러스 발생, 근비

대 불량,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며 배추에 비해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생육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장기화될 경우 유실피해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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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무 생육주기와 주산 시·군

구분 파종기 수확기 주요 재배지역

준고랭지 5월, 6월 하∼7월 상 8월, 9월 하∼10월 중
태백, 삼척, 강릉, 

평창, 정선

고랭지 5월상∼7월 중 9월상∼10월 하
태백, 삼척, 강릉, 

평창, 정선

자료: 농촌진흥청.

그림 2-3.  고랭지 무 생육과정

자료: 농촌진흥청.

그림 2-4.  무 기상재해 및 예상 문제점

자료: 농촌진흥청.



10

2.2. 재배 동향

2.2.1. 배추

○우리나라 배추 재배면적은 1993년 5만 4,686ha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0년 이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며 4~5만 ha를 유지하였다. 2001년 5만 

1,801ha 이후 재배면적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현재 3만 

540ha까지 줄어들었다.

그림 2-5.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고랭지 배추 역시 전체 배추 재배면적 변동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

다. 1996년 1만 793ha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되었다.

○ 2000년 이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5% 감소하여 전체 배추 재

배면적(연평균 4.4% 감소)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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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배추 전체 고랭지

전국 전국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2000 51,801 10,206 7,461 81 1,604 584 476 

2001 49,539 10,234 7,277 41 1,844 372 700 

2002 39,236 8,018 5,645 5 1,303 399 666 

2003 47,686 8,796 6,284 31 1,424 481 576 

2004 44,623 7,935 5,964 20 1,036 399 516 

2005 37,203 6,502 5,107 30 578 415 372 

2006 42,035 7,051 5,428 7 571 612 433 

2007 34,265 6,311 5,190 0 558 356 207 

2008 37,285 6,401 5,177 0 506 471 247 

2009 34,321 5,553 4,813 4 506 122 108 

2010 28,270 4,929 4,447 0 220 123 139 

2011 35,513 4,691 4,153 0 320 88 130 

2012 30,540 5,495 4,794 0 331 278 92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표 2-3.  지역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단위: ha

○지역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을 보면 2012년 현재 강원도가 4,794ha로 

전체 면적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재

배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 2004년까지 1,000ha 수준을 유지하던 전북은 2012년에 331ha까지 감소

하면서 고랭지 배추 재배는 강원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주산지인 강원도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3.7% 감소하였으나 강원도 

외 지역은 전북이 13.2%, 경남이 13.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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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012년 동안 감소된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중 강원도의 비중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북이 27%를 차지하

고 있다.

표 2-4.  지역별 고랭지 배추 면적 변동

단위: ha

연도

배추 
전체

고랭지 
외

고랭지

전국 전국 전국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2000 51,801 41,595 10,206 7,461 81 1,604 584 476

2012 30,540 25,045 5,495 4,794 0 331 278 92

면적 변동
-26,225 -21,514 -4,711 -2,667 -81 -1,273 -306 -384

(’00∼’12)

연평균
-4.4 -4.2 -5.2 -3.7 0 -13.2 -6.2 -13.7 

변화율(%)

지역별
면적변화
기여율(%)

　 　 100.0  56.6  1.7  27.0  6.5  8.2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충북과 경남·북은 면적 감소율은 높지만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 감소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편

이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와 기타지역의 배추 재배면적 변화를 비교

해 보면 2000년 이후 강원도가 연평균 5.1%, 기타지역은 연평균 4.2% 감

소하여 강원도의 면적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연평균 3.7% 감소한 강원도에 비하여 기타지역은 연

평균 11.4%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13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율이 더 낮으나 고랭

지 배추를 제외한 타 작형의 면적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  지역과 작형에 따른 배추 면적 감소율(2000∼2012)

단위: %

고랭지 타작형 전체 배추

강원 -3.7 -8.9 -5.1 

타 지역 -11.4 -3.9 -4.2 

전국 -5.2 -4.2 -4.4 

그림 2-6.  강원과 기타지역 고랭지 배추 면적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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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무

○우리나라 무 재배면적은 2000년 이전에 3만~4만 ha 사이에서 변동하였

으나 200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에 2만 1,821ha까지 감소

하였다.

그림 2-7.  무 재배면적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고랭지 무 재배면적은 2001년 4,017ha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에

는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이후 고랭지 무 면적은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2,000~3,000ha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고랭지 무 재배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2012년 현재 2,454ha로 전

체 고랭지 무 면적의 96.2%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충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고랭지 무의 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2012년 26ha가 재배되었고 전북은 2000년 전체 고랭지 무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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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무 전체 고랭지

전국 전국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2000 40,238 3,377 2,332 2 541 257 245 

2001 38,751 4,017 2,854 11 551 389 212 

2002 31,387 2,741 1,967 16 473 128 157 

2003 35,051 2,926 2,157 15 376 250 128 

2004 36,303 2,234 1,650 20 266 209 89 

2005 27,130 2,072 1,651 0 197 156 68 

2006 30,497 2,442 2,019 9 166 186 62 

2007 25,835 2,596 2,275 0 139 132 50 

2008 27,308 2,546 2,359 0 61 98 28 

2009 23,780 2,042 1,814 0 118 12 98 

2010 21,891 2,161 2,030 0 24 14 93 

2011 23,068 2,713 2,672 0 3 11 27 

2012 21,821 2,552 2,454 26 43 22 7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16%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 1.7%로 감소하였다. 경북과 경남의 비중

은 1%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 2000년 이후(2000~2012년) 전체 무 면적은 연평균 5.1% 감소하였다. 동 

기간 고랭지 무는 연평균 2.3% 감소하여 타작형 무 재배면적 감소율 

5.4%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표 2-6.  지역별 고랭지 무 재배면적(2000∼2012)

단위: ha

   

○지역별로 보면, 주산지인 강원도는 2000년 이후 전체 고랭지 무 면적 변

동과 달리 연평균 0.4% 증가하였으며 충북 역시 미미하지만 2000년 2ha

에서 2012년 26ha로 늘어났다. 동 기간 전북은 연평균 21.1% 감소했으며 

경북은 연평균 20.5%, 경남은 연평균 29.6%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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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무 전체

고랭지 
외

고랭지

전국 전국 전국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2000 40,238 36,861 3,377 2,332 2 541 257 245

2012 21,821 19,269 2,552 2,454 26 43 22 7

면적 변동
(’00∼’12)

-24,148 -23,323 -825 122 24 -498 -235 -238

연평균
변화율(%)

-5.1 -5.4 -2.3 0.4 21.4 -21.1 -20.5 -29.6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변동된 면적을 보면 2000~2012년 동안 전국적으로 고랭지 무 재배면적

은 825ha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에 전북이 498ha, 경남이 238ha, 경북이 

235ha 감소하였다. 반면 강원은 122ha가 늘어났다.

표 2-7.  지역별 고랭지 무 면적 변동

단위: ha

○강원도와 기타지역의 무 재배면적 변화를 비교해 보면 배추와 달리 강원

도의 무 면적감소율이 타 지역의 연평균 감소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작형별로 보면 강원도의 고랭지 무 재배는 연평균 0.4% 증가한 반면, 기

타지역이 연평균 19.7% 감소하여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빠르게 감소한 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반면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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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강원과 기타지역 고랭지 무 면적 변동 추이

○타 작형의 경우 강원도가 연평균 9.0% 감소하고 강원도 외 지역은 연평

균 5.2% 감소하여 더 빠른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2-8.  지역과 작형에 따른 무 면적 감소율(2000∼2012)

단위: %

고랭지 타 작형 전체 무

강원 0.4 -9.0 -3.5 

타 지역 -19.7 -5.2 -5.4 

전국 -2.3 -5.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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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면적 변동

3.1. 기상변화에 따른 단수 변동과 상품성 저하

3.1.1. 배추

○최근 이상기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단수의 변동성 확대

가 고랭지 배추의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되는지 분석하였다.

○박지연 외(2013)의 연구에서는 고랭지 배추 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단수함수2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식기

인 6월 기온과 강수량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6월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고랭지 배추 단수는 증가하고 6월의 강수량 증

가와 저온피해는 단수감소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2 단수 = 2487.56
***

 + 30.59
*
×추세 + 116.78

**
×6월 기온 + 21.80×7월 기온 – 26.90×8월 기온 – 

23.28×9월 기온 – 1.13*×6월 강수량 + 0.23×7월 강수량 – 0.07×8월 강수량 + 0.13×9월 강수
량 - 1308.43*×저온일수 - 8.94×고온일수 - 19.86×태풍횟수(*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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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랭지 지역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5∼10월) 

자료: 기상청.

표 3-1.  평균기온과 고랭지 배추 단수

단위: °C, kg/10a

구분
평균기온(5∼10월) 고랭지 배추 단수

강원 전북 경북 경남 강원 전북 경북 경남

1991∼1993(A) 16.7 18.9 17.4 18.6 3,544 3,407 3,742 3,150

2010∼2012(B) 18.3 20.1 18.4 20.2 3,089 3,806 3,916 4,416

B-A 1.6 1.2 1.0 1.5 -455 399 175 1,267

자료: 기상청, 통계청.

   

○고랭지지대의 연평균기온을 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19.2℃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기온인 17.9℃보다 1.3℃ 상승하였고, 최

고기온은 동 기간 23.9℃에서 25.1℃로 1.2℃ 상승하였다.



20

○최근(2010~12년 평균)과 1990년 초반(1991~93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강수량 증가와 저온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3 기온 상승과 

재배기술발전에 따라 고랭지 배추 단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  고랭지 배추 지역별 단수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또한 과거 고랭지 배추 단수변동 추이를 살펴보아도 집중호우로 단수가 

급감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의 급격한 변동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감소 혹은 변

동성 확대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배추의 상품성 저하는 2000년 이후 고랭지 배

추 재배면적 감소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배추 상품성 저하 문제는 강원지역보다 전북을 비롯

한 남부지역 고랭지 배추 재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저온피해는 2010년 강원도에서 1회 발생하였으며 강수량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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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의 상승은 강원을 포함한 전 고랭지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타 지역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기온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타 지역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상품성 저하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으로 고랭지 배추 재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지역과 

달리 남부지역에서는 노지에서의 저장기간이 길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

한 기온 상승은 배추 무게를 늘리는 장점이 있었으나 무름병 등 병해에 

많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배추의 상품성 저하로 인해 강원도와 타 지역 고랭지 배추 농가

수취 단가가 역전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고랭지 배추 단가는 전북이 

강원도보다 높았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강원도의 단가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지역 간 가격 역전에 따라 소득률 역시 1990년 초반에는 전북과 경북이 

강원도보다 높았으나, 2010년 초반에는 강원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락

하였다.

○연도별 10a당 조수입(주산물가액 기준) 또한 2000년까지 강원과 전북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부터는 강원지역의 조수입이 전북보다 높았

고 격차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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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별 고랭지 배추 수취단가 및 소득률

단위: 원/kg, %

구분
수취단가(원/kg) 소득률(%)

강원 전북 경북 강원 전북 경북

1991∼1993(A) 174 244 208 65.2 72.9 72.5 

2010∼2012(B) 483 368 272 58.3 54.3 53.1 

C=B-A 309 124 65 -6.9 -18.6 -19.4 

C/A×100 178 51 31 -11 -26 -27

자료: 농촌진흥청.

그림 3-3.  지역별 고랭지 배추 주산물 가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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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촌진흥청.

○이상기온이 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남부지역 재배면적 감소

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고랭지 배추의 강원도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강원도의 재배면

적 비중은 1991년 72.8%에서 2012년 87.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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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무

○최근 고랭지 무 단수함수를 추정한 결과4를 보면,  6~7월 기온,  8월 기

온, 8월 강수량, 고온일수(24일 이상) 등이 고랭지 무 단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6~7월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고랭지 무 단수가 증가하고, 8월 기온과 강

수량,  고온일수는 고랭지 무 단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 고랭지지대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8월 기

온과 고온일수 증가로 고랭지 무 단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3-3.  평균기온과 고랭지 무 단수

단위: °C, kg/10a

구분
평균기온(5∼10월) 고랭지 무 단수

강원 전북 경북 경남 강원 전북 경북 경남

1991∼1993(A) 16.7 18.9 17.4 18.6 3,458 2,956 3,169 2,928 

2010∼2012(B) 18.3 20.1 18.4 20.2 2,686 2,561 2,846 3,756 

B-A 1.6 1.2 1.0 1.5 -772 -395 -323 829 

자료: 기상청, 통계청.

4 박지연 외(2013) 연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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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고랭지 무 지역별 단수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 1990년대 대비 2000년 이후의 단수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강원도는 9.9

에서 0.8로 낮아진 반면 기타지역은 동 기간에 6.3에서 9.1로 높아졌다.

○하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무의 상품성 저하는 고랭지 배추와 마찬가지

로 2000년 이후 강원도 이외 지역의 고랭지 무 재배면적 감소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강원 이외 지역에서 병해발생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되고, 강원도와 타 지역 고랭지 무 농가수취 단가, 

소득률, 10a당 조수입(주산물가액 기준) 모두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고랭지 무 수취단가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강원이 207% 상승한 반면, 전북과 경북은 각각 67.8%, 63.3% 상승하였

다. 소득률에서는 동 기간에 강원은 5% 높아졌으나 전북과 경북은 오히

려 20% 내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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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역별 고랭지 무 수취단가 및 소득률

단위: 원/kg, %

구분
수취단가(원/kg) 소득률(%)

강원 전북 경북 강원 전북 경북

1991∼1993(A) 160.7 227.0 182.7 58.9 74.9 69.4 

2010∼2012(B) 493.3 381.0 298.3 63.9 52.6 50.0 

C=B-A 332.7 154.0 115.7 5.0 -22.3 -19.4 

C/A×100 207.1 67.8 63.3 8.4 -29.7 -27.9 

자료: 농촌진흥청.

그림 3-5.  지역별 고랭지 무 주산물 가액 비교

자료: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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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3.2.1.배추

○ 1990년 이후 고랭지 배추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10a당 실

질 경영비5는 1991년 40만 5,000원에서 2012년 83만 8,000원/10a으로  

연평균 3.5% 상승하였으며 명목으로는 6.8% 상승하였다.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었던 1990년대 실질경영비는 연

평균 2.4% 상승하였으나 재배면적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2000년 이후는 

연평균 4.2%의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표 3-5.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및 소득 변화 추이

1991 2000 2012
연평균 변화율(%)

1991∼2000 2000∼2012 1991∼2012

면적(ha) 8,163 10,206 5,495 2.5 -5.2 -1.9 

실질경영비
(만 원/10a) 

40.5 50.4 83.8 2.4 4.2 3.5 

실질소득
(만 원)

128.7 87.7 103.4 -4.3 1.4 -1.0 

소득률(%) 76 63.5 55.2 -2.0 -1.2 -1.5 

자료: 농촌진흥청.

5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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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과 실질경영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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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

○상관분석 결과,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랭지 배추 재배면

적 감소는 경영비 상승 및 수익성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1년에서 2012년까지 전기 실질경영비와 재배면적은 강한 음의 상관

관계(–0.7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비 상승이 재배면적 감소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1990년대에는 전기 실질경영비와 재배면적 간에 0.66

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1990년대에는 경영비가 상승하여도 소득률이 70% 

이상으로 타작물보다 높아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상관계수가–0.82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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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과 전기 소득률은 분석기간(1991~2012년) 동안 0.71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면적 증가시기와 감소시기의 상관관계가 상이하게 나타

났다. 면적이 증가하던 1990년대에는 –0.05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면적이 감소하던 시기에는 

0.76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1990년대 고랭지 배추 평균 소득률이 70%로 타 품목에 비해 높아 소득률 

변동에 상관없이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2000년 

이후 평균 소득률은 59%로 낮아져 재배면적 변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고랭지 배추 면적과 경영비, 소득률의 상관계수

재배면적

면적 증가기
(1991∼2000)

면적 감소기
(2000∼2012)

전체 기간
(1991∼2012)

실질경영비(t-1)
0.66**

(2.51)
-0.82***

(-4.71)
-0.70***

(-4.38)

소득률(t-1)
-0.05
(-0.14)

0.76***

(3.86)
0.71***

(4.51)

주: ()안의 숫자는 t-값이며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

미함.

자료: 농촌진흥청.

 

○고랭지 배추 재배는 소득률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서 작물전환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익성 악화는 2000년 이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29

3.2.2. 무

○고랭지 무의 경영비 역시 배추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실질 경영비는 1991년 37만 1,000원/10a에서 2012년 68만 9,000원/10a로 

연평균 2.9% 상승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연평균 3.2% 상승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연평균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랭지 배추와 달리 2000

년대 이후 실질 경영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고랭지 무 재배면적과 경영비, 소득률과의 관계는 고랭지 배추만큼 뚜렷

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3-7.  고랭지 무 재배면적 및 소득 변화 추이

1991 2000 2012
연평균 변화율(%)

1991∼2000 2000∼2012 1991∼2012

면적(ha) 2,744 3,377 2,552 2.3 -2.3 -0.3 

실질경영비
(만 원/10a) 37.1 49.4 68.9 3.2 2.8 2.9 

실질소득
(만 원) 101.3 92.9 106.3 -1.0 1.1 0.2 

소득률(%) 73.2 65.3 60.7 -1.3 -0.6 -0.9 

자료: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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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고랭지 무 재배면적과 실질경영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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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

○고랭지 무 재배면적과 전기실질경영비는 분석기간(1991~2012년) 동안 

음의 상관관계(–0.58)로 나타났다.

○ 1990년대에는 전기 실질경영비와 재배면적 간에 0.59의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음의 상관관계(–0.53)를 보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동 기간에 고랭지 무 재배면적과 전기 소득률은 0.53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1990년대에는 0.30의 음의 상관관계(유의성이 없음)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0.51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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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고랭지 무 면적과 경영비, 소득률의 상관계수

재배면적

면적 증가기
(1991∼2000)

면적 감소기
(2000∼2012)

전체 기간
(1991∼2012)

실질경영비(t-1)
0.59

*

(2.05)

-0.53
*

(-2.06)

-0.58
***

(-3.22)

소득률(t-1)
-0.30

(-0.90)

0.51*

(1.94)

0.53**

(2.78)

주: ()안의 숫자는 t-값이며 *는 10% 유의수준,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농촌진흥청.

 

○전체적으로 고랭지 무 재배면적은 실질경영비와 음의 관계, 소득률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의 정도는 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실질경영비의 영향이 좀더 뚜렷이 나타난다. 강원지역은 

전기 실질경영비와 재배면적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북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0.73)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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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강원과 전북 고랭지 무 재배면적과 실질경영비 변화 추이

<강원>                                  <전북>

○전기소득률과 고랭지 무 재배면적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강원은 경영비

와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북은 분석기간 동안 양의 상관관계(0.68)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것은 소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에는 

다소 낮아지더라도 타 작물 대비 상대 소득률이 높아 재배면적이 감소하

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

인다. 2000년 이후 면적감소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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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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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강원과 전북의 고랭지 무 면적과 경영비, 소득률의 상관계수

재배면적(t)

면적 증가기
(1991∼2000)

면적 감소기
(2000∼2012)

전체 기간
(1991∼2012)

강원 전북 강원 전북 강원 전북

실질경영비
(t-1)

0.61*

(2.19)
0.45
(1.44)

-0.04
(-0.13)

-0.74***

(-3.61)
0.12
(0.56)

-0.73***

(-4.84)

소득률
(t-1)

0.05
(0.13)

-0.61*

(-2.16)
0.23
(0.77)

0.58**

(2.38)
0.15
(0.67)

0.68***

(4.18)

주: ()안의 숫자는 t-값이며 *는 10% 유의수준, **는 5%, ***는 1%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농촌진흥청.

3.3. 상대수익성 변화에 따른 타 작목 전환

○ 2000년 이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는 경영비 상승과 자체 소득률 

저하뿐만 아니라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랭지 지역을 구분한 지역별 상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강원지역 고랭지 주산지(시·군)의 품목별 면적 변화로부터 타 

작목 전환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완전고랭지 지역과 준고랭지 지역을 대표하는 시·군을 선정

하여 2000과 2011년의 품목 간 면적이동을 살펴 보았다.

○해발 400∼600m 사이의 준고랭지는 대관령면을 제외한 평창, 정선 화암

면, 횡성군, 영월군을 선택하였다. 600m 이상의 완전고랭지는 태백시와 

평창의 대관령면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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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완전고랭지는 해발 특성상 큰 면적 변동이 

없었던 반면 준고랭지 위주의 품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고랭지 지역에서는 2000년에 재배되지 않았던 딸기, 파 등이 2011년

에 소폭 증가했으며, 배추 재배면적도 16ha 증가에 그쳐 큰 변동이 없었

다. 그러나 상추, 당근, 양배추와 감자를 중심으로 한 서류 등이 감소하여 

전체 재배면적은 434ha 감소하였다.

○반면, 재배가능품목이 많은 준고랭지의 경우, 완전고랭지보다 품목 간 변

동도 뚜렷하고, 전체적인 감소면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준고랭지에서는 두류와 토마토, 파, 과실, 오이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서류, 배추, 고추, 특용작물 등의 재배면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배추의 경우 2000년 대비 2011년 재배면적은 1,000ha 정도 

감소하여 가장 큰 재배면적 감소폭을 보였다.

○따라서 고랭지지대 전체 재배면적은 810ha(완전고랭지 100ha, 준고랭지

710ha) 증가에 그친 반면, 감소된 면적은 5,940ha(완전고랭지 540ha, 준

고랭지 5,400ha)에 이르며 배추 재배면적은 대부분 완전고랭지가 아닌 

준고랭지 지대에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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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강원 고랭지지대 농산물 재배면적 변동

단위: ha, %

2000(A) 2011(B)
증감면적
(B-A)

증감률

완전

고랭지

증가품목

딸기 - 10 10 -

호박 - 3 3 -

파 - 58 58 -

배추 1,201 1,217 16 1.3

기타 22 36 14 63.6

계 1,223 1,324 101 8.3

감소품목

서류 426 378 -48 -11.3

양배추 145 88 -57 -39.3

상추 194 13 -181 -93.3

당근 124 30 -94 -75.8

기타 305 150 -155 -50.8

계 1,194 659 -535 -44.8

준

고랭지

증가품목

두류 2,367 2,672 305 12.9

오이 33 71 38 115.2

호박 62 63 1 1.6

토마토 12 214 202 16,83.3

파 17 115 98 576.5

과실 166 228 62 37.3

기타 2 4 2 100.0

계 2,659 3,367 708 26.6

감소품목

잡곡 2,416 2,240 -176 -7.3

서류 3,247 2,390 -857 -26.4

배추 3,827 2,828 -999 -26.1

양배추 580 342 -238 -41.0

당근 330 50 -280 -84.8

고추 1,850 884 -966 -52.2

특용작물 1,594 611 -983 -61.7

기타 1,624 692 -932 -57.4

계 15,468 10,037 -5,395 -34.9

주: 고랭지는 태백시와 평창대관령면, 준고랭지는 대관령면을 제외한 평창, 정선화암

면, 횡성군, 영월군 기준임.

자료: 각 시군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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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이 감소한 품목은 증가한 품목보다 2000년 이후 조수입 증가율

이 낮았다. 특히 배추의 경우 2011년 조수입이 2000년보다 56%(명목) 상

승에 그쳐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오이, 토마토 등은 동 기간 조수입 증가율이 배추나 

무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이, 토마토의 단위면적당 조수입도 고랭지

배추에 비해 5∼6배 높은 수준이다.

○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랭지 채소 면적 감소율이 높았던 남부지역의 

면적변화를 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전북지역을 살펴보았다. 전북에서는 

고랭지 시·군으로 무안, 진안, 장수를 선정하였다.

○전북 고랭지 재배지역의 노지채소 면적 감소 품목은 강원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증가 품목은 시설채소보다 사과, 포도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재

배면적이 증가하였다.

표 3-11.  고랭지지역 품목별 조수입 비교

단위: 천 원/10a

고랭지 배추 고랭지 감자 오이 토마토

2000 1,357 1,124 4,758 5,733

2011 2,113 2,009 10,807 11,395

증감률(%) 55.7 78.7 127.1 98.8

자료: 농촌진흥청.

○특히 이 지역 주요 품목이 사과의 경우 2012년 10a당 조수입은 2000년보

다 2배 이상 증가하여 강원지역의 시설채소 조수입 증가폭을 상회하였

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배추 재배면적도 이들 작목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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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고랭지지역 품목별 조수입 비교

단위: 천 원/10a

전북 강원

방울
토마토

사과 포도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토마토

2000 8,217 2,359 3,021 1,297 1,369 1,357 1,176 5,733

2011 20,834 6,652 5,636 1,504 1,297 2,113 2,243 11,395

증감률(%) 153.5 182.0 86.6 15.9 -5.2 55.7 90.8 98.8

자료: 농촌진흥청.

표 3-13.  전북 고랭지지대 농산물 재배면적 변동

단위: ha

2000(A) 2011(B)
증감면적
(B-A)

증감률

증가품목

잡곡 340 353 13 3.8%

토마토 2 46 44 2200.0%

상추 6 32 26 433.3%

과실 1,444 2,093 648 44.9%

기타 57 74 17 29.8%

계 1,849 2,598 749 40.5%

감소품목

두류 1,228 708 -520 -42.3%

서류 270 207 -63 -23.3%

수박 162 122 -40 -24.7%

배추 1,067 482 -586 -54.9%

무 579 140 -439 -75.8%

고추 964 750 -214 -22.2%

특용작물 691 498 -194 -28.1%

기타 233 109 -124 -53.2%

계 5,194 3,016 -2,178 -41.9%

주: 전북 고랭지 지대인 무주, 진안, 장수군 기준임.

자료: 각 시군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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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수요여건 변화에 따른 면적 변동

4.1. 배추

○ 1인당 전체 배추 수요는 90년대 초반 58.1kg에서 최근 55.3kg으로 약 

4.8% 감소하였으며, 1인당 고랭지 배추 수요는 동일 기간 6.8kg에서 

5.5kg으로 약 18.4% 감소하였다.

○배추 및 고랭지 배추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동과 비교해보았을 때 수

요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특히 전체 배추에 대한 수요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 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1인당 고랭지 배추 수요함수를 고

랭지 배추와 고랭지 무 가격, 1인당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

며, 추정 결과는 <표 4-1>과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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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인당 배추 및 고랭지 배추 소비량(kg)

              <배추, 전체>                       <배추, 고랭지>

주: 통계청, 관세청.

○고랭지 배추의 수요량은 고랭지 배추와 고랭지 무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 가격은 1% 내에서, 고랭지 무 가격은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고랭지 배추의 가격이 높고 고랭지 무

의 가격이 낮을수록 고랭지 배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고랭지 배추의 

소비는 소득수준이나 추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의 급속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랭지 

배추 수요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생산량 감소가 신선

배추나 김치수입으로 대체되어 생산량 감소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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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td. Err. P>|z|

Trend -0.01823 0.01442 0.206

ln(가처분소득) -0.15585 0.71203 0.827

ln(배추 가격) -0.32017 0.10882 0.003

ln(무 가격) 0.16017 0.09681 0.098

cons. 4.90479 6.45049 0.447

Number of Obs. 22

R2 0.5435

RMSE 0.1101

F(4,17) 5.06

Prob>F 0.0072　

표 4-1.  1인당 고랭지 배추 소비함수 추정

그림 4-2.  1인당 고랭지 배추 수요(kg)

측정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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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

○ 1인당 무 소비량은 90년대 초반 32.9kg에서 최근 22.7kg으로 약 31% 감

소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1인당 고랭지 무의 소비량은 동일 기간 2.2kg에

서 1.4kg으로 약 34% 감소하여, 전체 무 소비량과 비교하여 더욱 큰 감

소폭을 보이고 있다.

○ 1인당 고랭지 무 수요는 고랭지 배추와 고랭지 무 가격, 1인당 가처분소득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표 4-1>과 <그림 4-1>과 같다.

○고랭지 무 수요는 가처분소득과 고랭지 배추 및 무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추세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랭지 무의 수요는 소득수준과 배추 및 무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소

비자의 식생활 및 선호도 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1인당 무 및 고랭지 무 소비량(kg)

              <무, 전체>                          <무, 고랭지>

주: 통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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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td. Err. P>|z|

Trend -0.03678 0.01735 0.034

ln(가처분소득) -0.00148 0.85678 0.999

ln(배추 가격) -0.13756 0.13094 0.293

ln(무 가격) 0.13487 0.11649 0.247

cons. 1.03675 7.76183 0.894

Number of Obs. 22

R2 0.6458

RMSE 0.132506

F(4,17) 7.75

Prob>F 0.0010 

표 4-2.  1인당 고랭지 무 수요함수 추정

그림 4-4.  1인당 고랭지 무 수요(kg)

측정치 추정치

○고랭지 무의 수요감소는 고랭지 무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고랭지 무의 생산

량의 감소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도 볼 수 있다. 아직은 전체 무 

생산량에 비하여 미미한 양이지만 최근 신선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감소로 인한 고랭지 무 재배면적 감소를 더욱 가속시

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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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대외 요인 변화에 따른 면적 변동

○배추와 김치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03년 이전에는 수입이 지속적이지 않

고 물량도 미미하였다. 

○ 1990년대의 배추 및 김치 수입량은 대부분 100톤 미만이었으나, 2003년

에 배추수입은 약 1만 톤, 김치수입은 약 3만 톤으로 2002년 대비 각각 

3배, 5배 증가하였다. 

○배추 수입은 물량이 많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김치수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약 22만 톤이 수입되었다. 이

를 신선배추로 환산할 경우 50만 톤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약 200만 톤)

의 25%에 이른다.

○시기별로는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는 7~10월에 수입되는 김치와 배추 수

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0% 이상으로 가장 많다. 2012년에는 7만 톤이 고

랭지 배추 출하시기에 수입되었고, 이를 신선배추로 환산하면 15만 톤 

이상으로 고랭지 배추 공급량6(36만 톤)의 42%에 이른다.

6 공급량=국내생산량+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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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및 김치수입량(7∼10월)

재배면적(ha) 수입량(천톤)

고랭지 재배면적 수입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배추와 김치의 수입이 빠른 속도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고랭지 배추 재

배면적 감소를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3년 이전인 2001

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배면적이 줄

어든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가 수입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인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재배면적 변화는 수

입량에 영향을 주며,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F(1,9)=4.30, Prob>F=0.0680), 수입량 변화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다(F(1,9)=2.13, Prob>F=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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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고랭지 배추 생산량 및 김치수입량(변환)(7∼10월)

(천톤)

국내생산량 수입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1991년 이후의 고랭지 배추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2001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국내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김치수입이 국내 생산 감소분을 대체

하여 전체 공급량은 면적 감소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수

입김치가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들어 재배면적

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랭지 배추 도매가격의 급등현상은 기상이

변이 발생한 2010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무의 수입형태는 신선무와 무말랭이로 쓰이는 건조무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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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신선무 25 - 1,667 128 761 1,899 3,998

건조무 482 395 194 601 317 594 637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1.  무 수입량 동향(7∼10월)

단위: 톤

표 5-2.  고랭지 배추·무 가격 변이계수

배추 무

1990∼2000 2001∼2012 1990∼2000 2001∼2012

평균 3,159 5,405 3,176 9,825

표준편차 949 1,329 2,235 3,240

변이계수 0.30 0.25 0.70 0.33

주: 이상 기후로 가격 급등이 심했던 2010년은 제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신선무의 경우 2000년 25톤에서 2012년 4,000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 고랭지 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건조무도 

매년 일정량 정도가 수입되어 배추와는 달리 국내 재배면적 변화에 영향

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수입과 국내 재배면적과의 연관성은 배추를 위

주로 검토하였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매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추와 무 역시 시장가격을 위험, 경계, 주의 단계 등으로 설정하여 

가격 상승 시에는 재고방출이나 일시적 수입, 하락 시에는 산지 폐기 및 

다양한 수요 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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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배추와 무는 재배특성상 포전거래 등을 통한 투기적 재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

정정책으로 투기적 기대수익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가격 등락이 과거

에 비해 안정화된 것도 재배면적 감소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배추의 경우 가격변이계수가 1990년대 0.30에서 2000년대에 0.25로 낮아

졌으며 무는 동 기간에 0.7에서 0.33으로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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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면적 변동 요인별 기여도 분석

6.1. 배추

○ 6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면적 변동 요인들이 면적 변동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

펴본 면적 변동 요인으로는 기상변화로 인한 상품성 저하, 생산비용 증

가, 수익성 악화, 상대수익성 변화, 수요 변화, 수출입 변화가 있다. 5장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수출입이 고랭지 재배면적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출입 변화 요인은 기여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요 변

화 또한 배추의 경우 면적 변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별 기여도는 준부분상관제곱(squared semi-partial correlation) 값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준부분상관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 중 특

정한 독립변수, 또는 각각의 독립변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량

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변수들의 측정단위가 다른 

경우의 기여도 계산은 주로 준부분상관제곱 값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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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y, y를 설명하는 독립변수, x1과 x2가 있을 때, y를 설명하는 

x1의 준부분상관값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준부분상관은 sr, 각 변수 간의 상관은 r로 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여도 분석을 위하여 준부분상관제곱, sr2을 사용하였다.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의 준부분상관제곱값과 기여도는 전기의 수취단가, 

실질경영비, 수익률,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7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6-1>과 같다.

○강원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에 대한 독립변수들, 즉 수취단가, 생산

비용, 수익률,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의 기여도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강원지

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의 변동은 수취단가, 생산비용, 수익률, 타 품

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7 3분기 양파가격지수/3분기 배추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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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partial 
Correlation

2 Contribution

강원지역

수취단가(t-1) 0.0085 28.62%

실질경영비(t-1) 0.0116 39.06%

수익률(t-1) 0.0001 0.34%

상대수익성(t-1) 0.0095 31.99%

강원 이외 지역

수취단가(t-1) 0.0852** 29.73%

실질경영비(t-1) 0.0721*** 25.16%

수익률(t-1) 0.0821*** 28.65%

상대수익성(t-1) 0.0472 16.47%

주: *는 1%,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1.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의 준부분상관과 기여도

  

○강원 이외 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에 대하여 수취단가의 준부분상

관제곱값은 5% 내에서, 생산비용과 수익률의 준부분상관제곱값은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각각의 기여도는 25~29%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무

○고랭지 배추와 마찬가지로, 고랭지 무의 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준부분상관제곱값을 이용하였으며, 전기의 수취단가, 실질경영비, 수

익률,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6-2>과 같다.

○강원지역의 고랭지 무 재배면적에 대하여 수취단가, 실질경영비, 수익

률,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의 준부분상관제곱값은 모두 1%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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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partial 
Correlation

2 Contribution

강원지역

수취단가 0.3162* 19.68%

실질경영비 0.6195* 38.56%

수익률 0.3262* 20.30%

상대수익성 0.3448* 21.46%

강원 이외 
지역

수취단가 0.0067 3.83%

실질경영비 0.0618*** 35.31%

수익률 0.0084 4.80%

상대수익성 0.0981** 56.06%

주: *는 1%,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다. 실질경영비의 기여도가 38.56%로 

가장 높으며, 수취단가, 수익률,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의 기여도

는 각각 19.68%, 20.30%, 21.46%로 비교적 고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강원 이외 지역의 고랭지 무 재배면적에 대한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의 준부분상관제곱값은 5% 내에서, 실질경영비는 10% 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다. 특히 타 품목과의 상대적 가격 변동의 기

여도는 56.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 이외 지역의 고랭지

무 재배면적은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경영비의 기여도도 35.31%로, 강원지역과 마

찬가지로 고랭지 무의 실질경영비 상승이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6-2.  고랭지 무 재배면적의 준부분상관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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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향후 전망 및 시사점

7.1. 요약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1990년대에는 정체 내지 소폭 증가 추세였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고랭지 배추는 전체 배추 재배면

적 변동추이와 비슷하지만 타 작형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고

랭지 무는 배추와 달리 타 작형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의 감소요인으로 기상이변, 수익성 악화, 김치수입 

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 

○ 2000년대 들어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2010

년을 제외하고 고랭지 채소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많지 않다. 

○ 2010년을 제외하고 고랭지 배추 단수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기온상

승 역시 고랭지 배추 재배가 불가능할 만큼 상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온상승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남부지역 고랭지 배추의 농가수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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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강원지역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율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고랭지 

무 역시 상품성 악화로 인한 남부지역 재배면적 감소와 강원도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고랭지 채소의 경영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도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이후 소득률 저하와 재배면적 감소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평균 70% 수준 내

외의 소득률에서 2000년 이후 평균 59% 내외로 낮아져 재배면적이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작목과 고랭지 채소의 상대 수익성 변화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감

소의 또 다른 요인이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주요 산지 시·군의 면적 

변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전고랭지의 경우 해발 특성상 큰 면적 변동

이 없었던 반면 준고랭지 위주의 품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

다. 강원도 준고랭지에서는 두류와 토마토, 파, 과실, 오이 등의 재배면

적이 증가한 반면, 서류, 배추, 고추, 특용작물 등의 재배면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랭지 재배지역에서는 강원과 달리 시설채

소보다 사과, 포도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고랭

지 지역의 품목 간 재배면적 이동 요인은 해당 품목들의 조수입 변화를 

통해 상대 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랭지 배추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와 비교하여 그 수요는 크게 감

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수요

는 고랭지 배추 및 무의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소득수준이나 추

세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랭지 무의 수요는 가격변수 

및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의 감소는 수요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기 힘들지



54

만, 고랭지 무 재배면적의 감소는 고랭지 무의 수요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김치 수입증가가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를 유발했을 것이

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재배면적이 감소한 후 김치수입이 늘어나기 시작

하였다. 김치수입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여

름철 김치수요에서 고랭지 배추 생산 감소부분을 수입김치가 대체해 주

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적과 생산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요인을 

수입김치가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무 수입은 전체 

고랭지 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건조무 수입도 

매년 일정량 정도가 수입되어 배추와는 달리 국내 재배면적 변화에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랭지 채소는 재배특성상 포전거래 등을 통한 투기적 재배

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가격변동성이 작아졌다. 따라서 정부의 수급안정정책 

또한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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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망 및 시사점

○향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강원지역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며 과

거에 비해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재배면적이 

일정정도 감소한 후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랭지 무는 남부지역의 재배가 거의 사라졌고 강원지역은 최근 정체 내

지 다소 재배면적이 늘고 있어 향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품질하락과 그에 따른 단가 및 소득률 감소로 인하여 

남부지역의 고랭지 채소 면적은 이미 크게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다시 늘

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강원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준고랭지 위주로 수익성에 따라 감

소할 것으로 보이나 완전고랭지 지대는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름철 김치나 배추수입과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으로 향후 고랭

지 배추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타 작물과의 상대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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